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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이게 된다.  선물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에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한것처럼 우리는 받기보다는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떻게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 선물의 의미와 목적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이해 

관계로 책상 밑으로 건네는 것은 [뇌물]이 될 것이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지만 선한 마음으로, 혹은 

감사한 마음의 표시로 책상 위에서 주는 것이야 말로 [선물]일텐데, 뉴스를 들으니 사람들이 

일년중에 구입하는 선물중에 뭐니 뭐니해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당연 큰 선물이고 많은 비중의 

돈을 들여서 선물을 구입한다고 한다.  하긴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어떤 성자의 탄일로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며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   각 

백화점이나 온라인 마켓에서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몇개월 전부터 특수 대목을 노리며 대단한 

전략과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광고들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소비자들 

역시 선물 구매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1. 누구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지 명단을 작성한다-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할 계획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한다.  

잊지 않을 것은 불우한 이웃(단체나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일년내내 수고하는 

직업인이나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배려하는 명단이 작성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단체에 기부할 경우 충동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혹은 남들이 많이 

참여하는 참여도를 생각하는것 보다는 그단체가 얼마나 믿을만하게 기부금을 

사용,운영하는지를 자료를 찾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유사한 이름, 슬로건 등으로 기부자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여 거둬들인 

소중한 기부금이나 물건들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름만 불우 이웃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2. 그들 각자에게 적당한 선물은 무엇인지 구분한다- 나이와 성별, 취미나 직업에 따라 

선호되는 물품을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아이템을 정해 본다.  어떤 경우에는 받은 

선물중에 중복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본인보다 더 필요할 사람에게 재선물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그럴경우 그선물을 받았을 때와 같이 깨끗하고 포장된 상태로 해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3. 어떻게 하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받은 이들이 감동할 수 있을지 마켓팅 조사한다- 

많은 경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선물에 대한 답례를 하려고 하게 될 경우 고가의 선물이면 

마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정성이 듬뿍 담긴 사랑의 선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은 선물일 것이다.  또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크리딧 카드를 

쓸수 있다하여 많은 빚을 져 가면서 선물 비용을 지출하는 것 역시 알뜰한 재정관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몇 군데를 비교 검토해서 그물건의 값어치가 치러질 수 

있는 최소 적정선을 찾는 발품을 파는 일도 알뜰 구매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연말 연시에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한 이웃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주고 받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계절에 우리는 정작 계절에 

주인공이자 감사한 일이 셀 수 없이 많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빠트려서는 안 될, 아니 선물 명단에 제일 먼저 꼽아 넣어야 할 

이름으로 상기했으면 좋겠다.  그분께 우리는 무엇으로 선물을 할 것인가?  어떤 선물이 진정한 

선물일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선물해야 그분 아기 예수님이 기뻐하고 감동하실까 말이다.   

마(Mt.)2:11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분은 돈이나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고, 뭐든지 다 있으신 분이시기에 억지로 하거나 

남의 이목을 위해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분이 절대 아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것이라고 하셨고,  가서 각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주님이시다.  2018 년을 보내면서 감사한 일을 세어보면서 내가 받은 복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나누면서 갑절 이상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